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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(수기)

제목 당신의 15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보지 않겠어요?
내가 처음 세상의 공기를 마신 건 생후 두 달 무렵이었다.

아직 이름도 없었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던 나는 그때 인생의 첫 시련을 마주

했다. “담도폐쇄증” 지금도 낯선 그 병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무섭게 내 몸을 

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.

피부는 점점 노랗게 물들었고 간 수치는 매일같이 위태롭게 오르내렸다.

병원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액검사를 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내 조그

만 팔에는 바늘이 꽂히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. 그때의 기억은 나에게 없지만 

엄마와 아빠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가가 젖는다. 그때는 피가 너무 부족해서 

하루하루가 간당간당했다. 누군가의 피가 수혈될 때마다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

었다.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.

“아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건 누군가의 헌혈 덕분이구나.”

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단지 따뜻한 마음 하나로 내게 생

명을 건네준 거였다.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그 덕분에 

나는 지금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.

하지만 참 모순된 일이다.

누군가에게서 생명을 선물처럼 받았지만 그 고마움을 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수 없다

는 사실. 과거 담도폐쇄증을 앓았던 나는 헌혈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

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.

누군가의 손길로 살아난 내가 그 손길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이 너

무 슬펐다.

그래서 한동안 많이 고민했다. 내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든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? 

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. 받았던 그 도움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누군가

에게 전하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시작했다.

“헌혈 홍보 캠페인”

사람들은 그 일을 팻말 하나 들고 서 있는 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내게는 절대 그

렇지 않았다. 내가 들고 있던 팻말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. “생명을 살리는 사

람, 바로 우리” 나는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다.

혹시라도 이 문장을 보고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

었다.

헌혈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멈칫했다. 바늘이 무서워서거나 헌혈 후 

피로할까 봐 아니면 단순히 해보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눈빛이나 짧은 발걸음에서 그

런 두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망설임 속에 사실은 

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그래서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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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건넸다. 헌혈은 단지 피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.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. 그 

짧은 15분이 누군가에겐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.

헌혈 캠페인을 하는 어느 날 스무 살 조금 넘은 듯한 여성이 내 앞에 멈춰 섰다. 팻

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

“저..처음이라 좀 무서워요 많이 아플까요?”나는 웃으며 대답했다.

조금 따끔할 수는 있지만 그 따끔함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!

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. 그리고 한 시간

쯤 지나 다시 나타난 그녀의 얼굴엔 아주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. “정말 별거 

아니네요”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

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울컥했는지 모른다. 그 순간 나는 다시 확신했다. 헌혈은 단

순한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적을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.

나는 여전히 헌혈을 할 수 없다. 내 몸은 지금도 늘 조심해야 하고 평범한 일상조차 

가끔은 버겁게 느껴진다.

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.

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명을 잇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.

내가 건넨 말 한마디, 내가 들고 선 팻말 하나, 내가 지은 미소 하나가 또 다른 누군

가를 헌혈의 길로 이끌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.

그래서 오늘도 나는 전하고 싶다.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15분이 누군

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,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절망에 빠진 가

정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,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누군

가의 세상은 분명히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이다.

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

지금 이 순간에도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.

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.

“헌혈 해보시겠어요?”

그리고 언젠가 내 몸이 허락해주는 날이 온다면 나 역시 주저 없이 팔을 걷어붙일 

것이다.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.

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 15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

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마음속 깊이 기도한다. 그 순간이 내게도 오기를.

그때가 오면 나는 단순히 헌혈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

태어날 것이다.

그 순간을 위해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 마음을 전한다. 내가 받은 기적이 누군

가에게 다시 이어져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. 비록 작고 조용한 외침일지

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. 작은 

발걸음, 말 한마디, 선택이 때로는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안다.

그러니 오늘도 나는 묻는다.

당신의 15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보지 않겠어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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